
구라보 - “패치드얀장치”로 새 슬럽사 개발 

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는 슬럽(slub)만을 원사와는 다른 섬유로 만들어 줄 

수 있는 신종 슬럽방출장치를 “마루가메(丸龜)”공장에 도입하고, 이 장치로 

방적한 새로운 슬럽사를 양말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

이 장치는 “스즈키(鈴喜)”산업이 개발하였으며 “패치드얀장치(patched-yarn

裝置)”라고 하며, 현재 이 장치는 일본내에 두 방적공장에만 있다. 

“마루가메”공장은 2003년 9월에 이 장치를 도입하고 정방기 1대에 장착하

였다. 구라보는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, 면사의 여기저기에 각종 다른 

섬유가 겹친 것 같은 구조의 실을 상품화하였다. 구라보는 양말시장에 이 신

종 슬럽사를 판매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가공포로 만들어서도 판매하는 방안

을 검토하고 있다. 구라보의 기술부장은 가공포로 판매하려면 이 장치가 5대

는 필요하다고 하며, “패치드얀장치”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

다. ♣ 

 


